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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말.Ⅰ

1) 의 부산시사편찬위원, 8,洪淵津 釜山 地方史 硏究現況 港都釜山「 」『 』

회 부산시사편찬, 1991; , 10,洪淵津 釜山史 硏究現況 港都釜山「 」『 』

위원회 강대민박선애 부산사 연구기관과 연구현황 문화, 1993; , 「 」『․

전통논집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김광철 외 지역사 연구2, , 1994; ,』 「

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김석준, 1994; ,」『 』

부산학의 현황과 과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16,韓國民族文化「 」『 』

화연구소 강대민 부산사 연구현황과 과제 부산광역시, 2000; , 「 」『

분과별 활동보고서 부산학분과 김대래 지역학 연2001 : 2001.11; ,』 「

구의 동향과 부산학의 과제 부산광역시 분과별 활동보고서2001 :」『

부산학분과 김석준 전환기 부산 사회와 부산학 부산대2001.11; , ,』 『 』

학교출판부, 2005.

2) 김대래장지용 부산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학연구 창간, 「 」『 』․

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, , 20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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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부산학 인천학과 같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을 지칭하‘ ’ ‘ ’

는 용어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영어로 인 이 학문의. ‘Local Studies’

명칭은 국내에서는 주로 지역학 내지 지방학으로 불리고 있다 이‘ ’ ‘ ’ .

글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지방학은 중앙에 대한 차별적 의미, ‘ ’ ‘ ’

를 내포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학 역시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으로, ‘ ’ ‘ ’

서의 국제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 과 혼동될 여지가 있‘ (Area Studies)'

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4)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학 시리즈로 발간한 책은 부산도시론 (1993),『 』

부산경제론 부산사회문화의 이해 부산도시론(1994), (1997),『 』 『 』 『 』

등이다(2000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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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현황.Ⅱ

정치사분야1.

5) 최초의 작업은 동남은행이 년 출판한 부산권 연구문헌 목록집1994 『 』

으로 해방 후 년까지 부산관련 각종 간행물과 연구논문 건을1993 4,138

정리 수록하였다 년에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부산시. 2001

와 함께 역사자료를 비롯하여 년 초반까지의 부산관련 자료 문헌2000 , ,

연구논문 등을 망라한 건을 목록화하여 부산학 연구문헌 목록7,116 『

집 을 출판하였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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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김용욱 의 과 의, 日帝强占期 釜山 行政組織 日帝 統治構造 港都釜「 」『

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15, , 1998.山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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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

경제사분야2.

7)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부산부 일본, ‘ ’ -「

인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부경역사- 14,」『 』

연구소, 2004.

8) 홍순권 년대 부산부협의회 의 구성과 지방정치 협의원의, 1910~20 -「 「 」

임명과 선거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부산경남사학- 60,」『 』

회, 2006.

9) , 1920坂本悠一 年代後半 釜山府政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における「 」 『․

, 2007.植民地都市 釜山 井書店　 』桜



8 / 23港都釜山第 號

- 360 -

10) 김인태 의 과 을 으로, -日帝强占期 釜山 經濟構造 製造業 水産業 中心「 」

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15, , 1998.港都釜山『 』

11) 부산 근대공업 발달사 부산 시사, ( )( ) 6,金義煥 上 下 港都釜山「 」『 』

편찬위원회 근대, 1967; , 1969;釜山近代工業發達史 硏究 釜山『 』 「

공업 발달사 관계 사료해설 부산시사편찬위원회6, ,港都釜山」『 』

1967.

12) 박영구 근대 부산의 제조업 통계와 발전 부산의 제조, 1900~1944: (『

업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, 1900~2000( ) , , 2005.Ⅰ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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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) 그는 해방 후부터 년까지의 장기통계와 공업화 과정에 대해서도2000

연구를 진행하여 세기 부산지역 공업화의 전개에 대한 분석과 함께20

장기통계를 정리하였다 박영구 현대 부산의 제조업 통( , 1945~2000:『

계와 발전 부산의 제조업( , 1900~200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( ) ,Ⅱ 』
학연구센터, 2005).

14) 김호범 외 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, 20『

석 부산광역시 중앙학계의 장기통계 작업의 결과물로는 안병, , 2004;』

직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와 김낙년편 한국, ( , 2001) ,『 』 『

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부 등을 들 수 있다1910~1945 ( , 2006) .』

15)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, 「․ ․ ․

분석 한국민족문화연구소26, , 2005.韓國民族文化」『 』

16) 김경남 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징 지, ,「 」『

역과역사 부산경남역사연구소5, , 1999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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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) 장선화 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지역, 1920~30「 」『

과역사 부산경남역사연구소6, , 2000.』

18) 김의환 백산 안희제 한국언론인물지 한국신문연구소 김, , , 1981;「 」『 』

준헌 백산 안희제의 사적년보 민족문화논총 영남대 민족문화, 5,「 」『 』

연구소 백산무역주식회사의 조직과 기능 한일경제논집, 1984; 1.「 」『 』

한국독립운동연구 독립기념1984; , 8,李東彦 白山 安熙濟 硏究「 」『 』

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강대민 의, 1994; , 白山 安熙濟 大東靑年團「

경성대학교18-2, , 1997.運動 論文集」『 』

19) 조기준 구포은행과 윤상은 박영사, , .韓國企業家史「 」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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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) 오미일 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과 민, 1910~1920「

족주의 운동의 전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12, , 1995.港都釜山」『 』

21) , -藤永 植民地期下日本人漁業資本家 存在形態 李堈家漁場 朝鮮の をめぐる「壮

- 24, , 1987.人民 葛藤 朝鮮史 究 論文集 朝鮮史 究との 」『 』研 会 研 会

22)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, 香椎源太「 　 」郎

186, , 2005.歷史學報 歷史學會『 』

23) 김동철 개통 전후 부산지역 의 투자 동향, 京釜線 日本人 商人 韓「 」『

한국민족문화연구소28, , 2006.國民族文化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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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) 차철욱 개항기 년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, ~1916「

동 지역과역사 부경역사연구소 일제강점기 부산상업14, , 2004;」『 』 「

공 회의소 구성원의 변화와 지역과역사 부[ ] ‘ ’ 17,釜山商品見本市」『 』

경역사연구소, 2005.

25) ,木村健二 釜山 日本人 進出 体 坂本悠一木村健二 近への の と「 」 『経済団 ․

, , 2007.代植民地都市 釜山 井書店　 』 桜

26) ,木村健二 時下釜山商工 議所 取引照 業務 坂本悠一木村健二の「 」戦 会 会 ․

, , 2007.近代植民地都市 釜山 井書店『 　 』 桜

27) 김경남 년대 면방대기업의 발전과 노동조건의 변화 대 면, 192030 -4「 ․

방대기업을 중심으로 합집2526 , , 1994;釜山史學 釜山史學會」『 』 ․

년대 면방직공업 재편성의 본질 지역과역사 부산경193040 2,「 」『 』․

남역사연구소, 1996.

28) 정안기 의 과 경제사학, 30,戰間期 朝鮮紡織 事業經營 金融構造「 」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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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학회, 2001; 前 朝鮮紡織 中外 論と コンツェルン「 「 」 」『戦 経済

의24 , , 2002;叢別冊 調査 究 第 京都大 朝鮮紡織 戰時經營と　 』 「研 号 学

과 의 전개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조32, , 2002;資本蓄積 戰時期」『 』 「

선방직의 와 역사와경계 부산경남사학회48, ,對滿洲投資 營口紡織」『 』

2003.

29) 배석만 의 과, 20,朝鮮重工業株式會社 經營資料 內容 性格 港都釜山「 」『 』

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의 과 해방, 2004; 朝鮮重工業株式會社 戰時經營「

후 재편과정 역사와경계 부산경남사학회60, , 2006; 日中 期朝」『 』 「 戦争

44 ,鮮重工業株式 社 設立 朝鮮史 究 論文集 集 朝鮮史 究の と 」『 』会 経営 研 会 研

, 2006.会

30) , 1979.日本 有 道 島 道管理局 釜連絡船史，『 』国 鉄 広 鉄 関

31) , , , 1988.金贊汀 釜連絡船 海 渡 朝鮮人 朝日新聞社を った『 　 』関 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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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) 홍연진 과 일본인 인구변동 한일민족문제, 釜關連絡船 始末 釜山府「 」『

연구 호 한일민족문제학회11 , , 2006.』

33) 류교열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와 과 를 중, -越境 釜關連絡船 渡航證明書「

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호 한일민족문제학회- 11 , , 2006.」『 』

34)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의 귀환자들 한일민족, :釜關連絡船 釜關航路「 」『

문제연구 호 한일민족문제학회11 , , 2006.』

35) 사카모토 유이치 에 있어서, 植民地期 朝鮮鐵道 軍事輸送 韓國民「 」『

한국민족문화연구소28, , 2006(族文化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』 『․

에 부분수정 재수록, , 2007 ).都市 釜山 井書店　 』 桜

36) 기무라 겐지 관부연락선이 운송사에서 차지하는 위치, 韓國民族文「 」『

한국민족문화연구소28, , 2006(化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』 『․

에 부분수정 재수록, , 2007 ).市 釜山 井書店　 』 桜

37) , , , 1982.孫兌鉉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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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) 노기영 과, 21,日帝末 戰時海運 釜山港 關聯 資料紹介 港都釜山「 」『 』

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, 2005.

39) 배석만 의 경영자료 분석 부산광, 21,朝鮮汽船株式會社 港都釜山「 」『 』

역시사편찬위원회, 2005.

40) 부산시사편찬위원회, 2, , 1963.朴仁錫 釜山貿易考 港都釜山「 」『 』

41) 박봉두 일제강점기 부산의 유통과 무역 부산광역, 15,港都釜山「 」『 』

시사편찬위원회, 1998.

42) 부산시사편찬위원회, 7, , 1969.朴元杓 釜山 金融史 港都釜山「 」『 』

43) 차철욱 구포 경남 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역사 부산경남역, ( ) 9,「 」『 』

사연구소 김동철 동래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역사, 2001; , 9,「 」『 』

부산경남역사연구소 차철욱김동철 근대 부산지역 금융관련, 2001; , 「․

자료와 그 성격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18, , 2002.港都釜山」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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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와 전망.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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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) 이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학 내지 지방학으로서 부

산학이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데에 근본

적인 원인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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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음말.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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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) 본 회고와 전망은 각 각의 논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간의 일제강

점기 부산관련 연구성과를 최대한 조사하여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짚어

보고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설정해보려는 목적이었다.

따라서 기존에 공간된 관련 연구를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였

으나 필자의 부주의로 누락된 연구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전, .

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두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.




